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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·25참전용사들, 인천SSG 홈경기 시구·시타자로 나서

- 호국보훈의 달 맞아 숭고한 희생 기리고, 참전 영웅 예우 -

인천광역시는 25일 인천SSG 랜더스필드에서 펼쳐진 KT와의 홈경기에

서 인천 6.25참전유공자의 시구·시타 행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.

6·25전쟁 발발 74주기를 기념해 열린 행사에는, 전쟁에 참전했던 강

용희 옹(95세, 대한민국 6ㆍ25참전유공자회인천지부장)과 이명섭 옹

(91세, 계양구지회장)이 각각 시구와 시타자로 나서 관중들의 큰 박수

를 받았다.

강용희 옹은 6ㆍ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

8240부대에 입대해 서부전선 일원에서 게릴라전을 전개했고, 이명섭 

옹은 논산 제2훈련소에 입대해 참전용사로 활약한 후 1978년 33사단 

육군상사로 전역했다.

이번 참전유공자의 시구·시타 행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많

은 시민과 함께 숭고했던 희생을 기리고 일상에서 영웅을 예우하기 

위해, 인천시와 SSG 랜더스가 뜻을 모아 추진하게 됐으며 특히 행사 

전 유공자들의 소감을 담은 짤막한 인터뷰 영상이 방영돼 보는 이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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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마음을 더욱 뭉클하게 했다.

시구를 했던 강용희 옹은 “많은 관중들 앞에서 뜻깊은 시구를 할 수 

있어 영광이었다”며 “참전유공자 등 많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

공헌을 기억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  

인천시와 SSG 랜더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프로야구 경기 시 호국영웅

을 초청해 뜻깊은 행사를 함께하기로 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 


